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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. 11.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8월 20일, 윤준병의원 등 12인

나. 회부일자: 2025년 8월 2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29회 국회(정기회)

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5. 11. 17.) 상정ㆍ제안설명

ㆍ검토보고ㆍ대체토론ㆍ소위회부

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(2025. 11. 18.) 상정ㆍ축조심사

제4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(2025. 11. 20.) 상정ㆍ축조심사ㆍ의결(대안

반영폐기)

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5. 11. 21.) 상정ㆍ소위심사

보고ㆍ찬반토론ㆍ의결(대안반영폐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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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윤준병의원)

현행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ㆍ중소기업ㆍ

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며, 「국가재정법」

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

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

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

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

있어 고용보험기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4개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

어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를 토대로 한 민간투자 등을 이끌어내는 데

제도적인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기금 역

시 법률 폐지 또는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

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

출자비율 역시 기금운용자금의 10%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

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.

이에 벤처 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기금을

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하고, 출자비율을 기존 10%

에서 15%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71조제1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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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: 성소미)

개정안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법정기금을 기존 44개에서 67개 전체

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 상한을 기존 10%에서 15%로 상향하려는

것임(안 제71조제1항).

최근 벤처펀드 결성 실적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, 결성

규모는 2021년 17조 8,481억원에서 2024년 10조 5,550억원으로 40.9%

줄었고, 결성 펀드 수는 2021년 1,198개에서 2024년 811개로 32.3% 감

소하였음.

(단위: 억원, 개)

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
전년대비

결성금액 99,859 178,481 176,401 130,328 105,550 △19.0%

벤처투자조합 68,645 95,490 110,634 68,031 57,571 △15.4%

신기술사업투자조합 31,214 82,991 65,767 62,297 47,979 △23.0%

결성펀드 수 650 1,198 902 859 811 △5.6%

벤처투자조합 206 404 380 290 286 △1.4%

신기술사업투자조합 444 794 522 569 525 △7.7%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2020∼2024년 벤처펀드 결성 실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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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으로 벤처투자를 할 수 있는 기금이 현행법 시행령1)에 규정

된 고용보험기금,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4개 기금에서 「국가재정법」

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67개 기금으로 확대되고 출자한도가 10%

에서 15%로 상향되면,

법정기금을 활용한 투자재원이 90조 9,853억원에서 143조 2,526조원

(52조 2,673억원 증, 57.4%)으로 증가2)함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, 회수

시장 침체 등으로 위축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 성장에 기여하

고 AI 등 딥테크 분야 혁신기업 발굴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

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
다만,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금관리주체에 벤처투자조합

출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금관리주체에 이행의무를

부여하고 있는데,

각 기금은 고유의 설치목적과 자산운용지침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

금운용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3), 획일적인 벤처투자 의무화

1)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6조(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)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

금”이란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.

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1에 따

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  ③ 법 제71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”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

10퍼센트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.

2) (현행) 909조 8,531억원*10% → (개정) 955조 174억원*15% 

3) 「국가재정법」

제62조(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)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

리ㆍ운용하여야 한다.

제63조(기금자산운용의 원칙)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

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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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기금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, 단기 유동성 확보가 중

요한 기금의 경우 통상 8년〜10년 운용4)되는 벤처펀드 출자가 적합하

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.

중소벤처기업부는 기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민간자금을

벤처투자시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벤처투자 대상 기금의 확대와

투자비율 상향 필요성에 동의하나, 기금별 상이한 운용여건과 자산운

용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장관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요청 시

기금관리주체의 이행의무보다는 적극적인 협조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

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
 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.

제79조(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) 

  ③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   1.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

4) 조기 청산이 가능하지만 평균 IPO 소요기간(2023년 기준 15.5년, 한국벤처캐피탈협회)을 감안

할 필요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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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.

5.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김원이)

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

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.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


